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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실천

[보은 헌공금] - 원기105년 10월 7일 이후

원기 105년 10월  14일 셋째 주 제1024호

김봉곤, 김부겸, 김태훈, 남궁문, 류경희, 변효만, 이형효, 장한비, 정재현                            

합계:295,000원

대학교당 보은헌공금 계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소중한 헌공금 감사합니다.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 2020학년도 2학기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안내

매일 오전9시 대학선방(숭산기념관2층)에서 2학기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것들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원광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정성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헌공금 봉투 관련 안내입니다.

헌공금 봉투는 교도님들의 소중한 각종 헌공금 확인 외에도 법회 출석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오니, 

법회에 참석하신 재가, 출가 교도님들께서는 헌공봉투를 대법당 입구에 마련된 헌공함에 꼭!!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정전 ‘대종경 제5장 인과품 16장~23장’(p.225~p.228)입니다.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주는 경전공부로 거듭나는 한 주 되세요^^ 

■ 매일 인터넷 법문사경(http://typing.won.or.kr/)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합시다.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근무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문 한 단락 사경하고 

근무를 시작합시다. 또한 우리 [원광대학교] 동네방네 참여로 서로 법연을 나눕시다.

사경순서 : 1)먼저 한번 읽고 2)오타 없이 사경하고 3)다시 한번 읽고 4)동네방네방문

■ 매주 화요일 아침 8시에 진행하는 열린마음공부방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공부담 회화 중심의 모임공부입니다. 8시 45분까지 진행 됩니다 (장소: 2층 귀빈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마는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 요 훈 품  3 3 장 -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법   회   식   순

법   회   안   내

수 요 법 회 (수) 09:00 3층 대법당 

호운회 마지막주 (수) 11:00 3층 소법당

원맥회 (목) 12:00 2층 대학선방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원화회 3주(금) 16:30 3층 소법당

의•치•한의계열 (화,목,금) 17:40 한의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화) 18:00 동 아 리 방

인문대 (월) 18:00 사회대 선명상실

요가명상반 (월,수) 17:30 법전원 선방

법 심 향
(목) 12:00 3학년 법전원 선방

(금) 12: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약회 [약대] (화) 17:40 한의대 선명상실

심심풀이 [사범대]
(수) 13:00 공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공대]

원성회 [군사학부] (목) 18:00 학부대 선명상실

가락 [학군단] (금) 18:00 사회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사회대] (수) 18:0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학생회관 마음심선방

차명상반 (수) 14:20 경영대 선방

은혜 발견

지타원 박덕연 교무

사회 변효만

 ◉ 표시는 일어서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생활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고,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생활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수하려 세면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일 수 없을 때, 고개를 자유롭게 숙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침대에 누워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날 때 누워서 허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음에, 벌떡 일어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침만 해도 허리가 울려 마음 놓고 재채기 한 번 하기도 어려울 때 기침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할 때는 그냥 지나치고 감사함과 은혜로움을 모르고 지나는 일상 

이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법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몸과 마음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으면 합니다

타          종 …………………………………………………… 주   례    자

개          회 …………………………………………………… 사   회    자

불   전   헌   배◉ ………………  사회자 안내로 ……………… 다   함    께

입          정 …………………………………………………… 다   함    께

독           경 ………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 주   례    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 (성가 128장)  ………………… 사   회    자

법  어   봉   독 ………………  인도품 29장  …………………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 (전서 54쪽) ………………… 다   함    께

설          법 ………………… 은혜 발견 …………………… 지타원 박덕연 교무

다  짐   심   고  …………………………………………………… 다   함    께

성          가 ………  창작성가 1장 「감사합니다」  ……… 다   함    께

공          고 …………………………………………………… 사   회    자

폐          회 …………………………………………………… 사   회    자


